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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
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·공개

- 지주회사 제도,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로서 안착 -
- CVC 13개사, 자금 수요가 급한 초·중기 벤처기업들에 1,048억원 투자 - 

 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‘공정위’)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

관한 법률(이하 ‘공정거래법’)」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

벤처캐피탈(이하 ‘CVC’*) 현황을 분석·공개하였다. 분석 결과, 지주회사 체제는 

주요한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잡았고, CVC는 초․중기기업 투자를 통한 벤처

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  * 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(coporate venture capital), 즉 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을 
지칭하는 용어로,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, 비지주체제 CVC가 모두 있을 수 있으나, 
본 자료에서는 ‘일반지주회사 CVC’를 ‘CVC’로 약칭

<지주회사 현황>

  ’25년 12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3개로서, 전년(177개) 대비 소폭 

감소하였으나, 전반적인 증가 추이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  

’17년 지주회사의 최소 자산 요건이 상향(1천억 원 → 5천억 원)된 후 지주회사 수는 

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, ’21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었다. 

  * (’17)193개 → (’18)173개 → (’19)173개 → (’20)164개 → (’21)168개 → (’23)174개 
→ (’24)177개  → (’25)173개

  ’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(이하 ‘대기업집단’)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, 102개 

대기업집단의 절반인 51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이는 ’24년 말 

50개 집단보다 증가한 것이다. 구체적으로 보자면, ▲대명화학, 한국콜마, 
오리온, 희성이 이미 지주회사를 보유한 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, 
▲삼성의 경우, 기존에는 집단 내 지주회사가 없었으나, 삼성바이오로직스(주)의 

바이오시밀러분야가 인적분할되어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(주)가 신설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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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◉신세계는 기존 지주회사 ㈜에메랄드SPV가 모회사 ㈜이마트에 합병되어 

소멸하였고, ◉중앙, 에코프로의 경우 기존 지주회사[(주)콘텐트리중앙, 

㈜에코프로]의 지주비율(지주회사 자산 대비 자회사 지분 비중)이 감소해, 지주회사 

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, ◉영원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.

  또한,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로 전환하였거나 당초에 그러한 지배구조

였던 대기업집단(이하 ‘전환집단’*)은 47개로서, 이 역시 ’24년 말보다 1개 

증가하였다. 전환집단의 수는 ’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

있는 바, 이는 투명한 구조가 장점인 지주회사 체제가 대기업집단들의 

선택을 받아 주요 지배구조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.

  *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및 소속 자·손자·증손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
전체 소속 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의 50% 이상인 집단

< 연도별 지주회사 및 전환집단 수(단위: 개) >

 

  한편,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’25년말 기준 

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3조 1,754억원으로, 전년(3조 165억원) 대비 

1,589억원 증가하였다. 평균 부채비율은 39.3%로서, 전년(43.7%)대비 

4.4%p 낮아졌고, 법률상 한도(200%) 대비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.

  소속회사 현황을 보면, 전체 지주회사의 자·손자·증손회사는 총 2,357개로 

지주회사 1곳당 13.9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, 일반지주회사 및 

그 자회사의 자·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.7%(상장 42.0%, 비

상장 87.0%), 84.5%(상장 46.1%, 비상장 86.8%)로서, 법상 의무지분율 요건(상장 

30%, 비상장 50%)을 모두 상회하고 있었다. 종속회사를 지배하려면 충분한 

지분을 소유한 상황에서, 소유구조와 지배구조가 일치되게 지배하여야 한다는 

지주회사 법제의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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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CVC 현황>

  공정거래법은,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등을 

금지*하고 있으나,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벤처투자 촉진 필요성이 증대됨에 

따라 법 개정을 통해 ’22년부터 일정 요건** 하에 일반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

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.

  *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, 제3항 제3호 및 제4항

 ** 공정거래법 제20조: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%를 보유, 투자행위만 허용(융자 

등 타금융업 금지),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40% 이내 제한 등

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현황을 살펴보면, ’25년말 기준 총 13개사로 

전년(14개사) 대비 1개사가 감소하였으나, 이는 기존 CVC (주)두산인베스트먼트의 

지주회사인 ㈜두산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으로, 해당 회사는 지주

체제 밖에서 벤처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. 13개 중 10개사(76.9%)는 CVC 

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·등록된 CVC로, 일반지주회사들은 CVC를 통해 

벤처기업들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 

<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(’25.12월말 기준) >

연번 지주회사명 CVC명 유형 구분 등록일
(전환 · 편입일)

1 포스코홀딩스㈜ 포스코기술투자㈜ 신기사① 지주 전환 ’04.08.18.
(’22.03.02.)

2 ㈜지에스 ㈜지에스벤처스 신기사 신규 등록 ’22.05.27.

3 씨제이㈜ 씨제이인베스트먼트㈜ 벤투사② 체제 내 편입 ’20.02.18.
(’22.08.12.)

4 ㈜효성 효성벤처스㈜ 신기사 신규 등록 ’22. 09. 22.
5 ㈜엘엑스홀딩스 ㈜엘엑스벤처스 신기사 신규 등록 ’23.09.26.
6 ㈜세아홀딩스 ㈜세아기술투자 신기사 신규 등록 ’23. 03.15.
7 동원산업㈜ 동원기술투자㈜ 신기사 신규 등록 ’22.03.31.
8 동국홀딩스㈜ 동국인베스트먼트㈜ 신기사 신규 등록 ’24.08.23.

9 ㈜빗썸홀딩스 ㈜빗썸인베스트먼트
(구 ㈜비티씨인베스트먼트) 벤투사 지주 전환 ’18.12.28.

(’22.01.01.)
10 ㈜대웅 ㈜대웅인베스트먼트 벤투사 신규 등록 ’23.04.17.
11 ㈜에프앤에프홀딩스 ㈜에프앤에프파트너스 신기사 신규 등록 ’22.07.07.
12 한일홀딩스㈜ 한일브이씨㈜ 신기사 신규 등록 ’22.12. 23.
13 ㈜에스제이엠홀딩스 ㈜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신기사 신규 등록 ’24.03.11.

① 신기사: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
② 벤투사: ｢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벤처투자회사
* 회색 음영은 대기업집단 소속의 CV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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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CVC 13개사는 총 85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, 이 중 ’25년에 신규로 

설립된 투자조합은 15개로, ’24년(10개) 대비 5개 증가하였다. 투자조합에 

출자하기로 한 약정금액 역시 3,945억 원으로 전년(3,330억원) 대비 615억원 

증가하였다. 15개 조합의 평균 출자약정금액은 263억원인데, 이는 우리나라 

벤처캐피탈(VC)들이 각각 결성한 조합들의 평균 약정금액 160억원(중기부, 

’26.2.13.)보다 64.4% 많은 규모이다. 특히, 15개 신규조합에 실제로 납입된 

투자금 805억원 중 65.2%인 525억원이 CVC 소속 기업집단이 납입

하였다는 점에서, 기업집단 내부의 유보금이 CVC를 통해 벤처생태계로 

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. 

  투자현황을 살펴보면, ’25년 중 CVC 13개사는 151건의 벤처투자를 

집행하였으며, 총 규모는 1,939억원에 달한다. ’24년 투자규모인 2,451억원

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, ’23년의 1,764억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로서, 

CVC를 통한 벤처투자 추이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. 해외투자의 경우 

4개의 CVC가 총 133억 원(총 투자규모의 6.9%)을 투자하였다. 

 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 분포를 보면, 자금이 많이 필요한 초기기업(업력 3년 

미만) 및 중기기업(업력 3∼7년)에 대한 투자 비중이 ’24년 대비 모두 증가한 

것으로 나타났다. 초기기업에 대해 ’25년 투자된 금액은 271억원으로 ’24년과 

같으나, 전체 투자금액에서의 비중은 14.0%로 ’24년(11.1%) 대비 2.9%p 증가

하였고, 중기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은 777억원, 비중은 40.1%로, ’24년

(755억원, 30.8%) 대비 22억원, 9.3%p 증가하였다. 이들에게 ’25년 투자된 

자금은 총 1,048억원에 달한다. CVC가 모험자본으로서, 벤처기업들이 데스

밸리(death valley)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

분석된다. 업종별 투자비중은 AI·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▲ICT 서비스 분야가 

24.9%로 가장 높으며, ▲바이오·의료 분야가 23.3%, ▲전기·기계·장비 분야가 

23.2% 순으로 뒤를 이었다. 

<향후계획>
  

 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와 CVC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

터링하며, 우리나라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선진화, 그리고 대기업과 벤처 

생태계의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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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울러,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집단의 ▲소유·출자구조, ▲내부거래 현황, 
▲지배구조 실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에 정보를 

제공하고, 시장압력을 형성하여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행태개선을 유도해 

나갈 것이다. 또한 대기업집단의 소유·지배구조, 거래구조 등의 건전성을 

한눈에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‘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’를 개발하는 

등 보다 내실있는 정보가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

예정이다.  

   

<붙임1> 202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  

        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

    - [참고1] 지주회사 변동 현황

    - [참고2] 중간 지주회사 현황

    - [참고3]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등 현황

    - [참고4] 대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(CVC 포함) 현황

    - [참고5] 대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(CVC 제외) 재무현황

<붙임2>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목록(’25.12월말 기준)

담당 부서
기업집단감시국

기업집단정보분석팀

책임자 팀  장 안석우 (044-200-4830)

담당자
사무관 문정선 (044-200-4834)

조사관 김가인 (044-200-4835)


